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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 해고직원 공업용제 마셔
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돼 비관 … 위 세척으로 생명에는 지장 없어

금호타이어에서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한 직원이 공업용 용제를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.

4월10일 오후 4시 경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노조원 김모씨가 공업용

제을 마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.

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은 후 조선대병원에 옮겨졌으나 용제가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

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김씨가 직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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